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챔버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로 가득한 11월의 밤

- 11.3. 인천시립교향악단 <챔버 나이트>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문화예술회관은 챔버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

보여줄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<챔버 나이트>가 11월 3일(금) 오후 

7시 30분,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.

챔버 오케스트라는 실내악(Chamber Music)과 관현악단(Orchestra)의 

합성어로,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소규모로 편성되어 작은 크

기의 공연장에서 주로 연주하는 관현악단을 일컫는다. 

인천시립교향악단은 그동안 주로 선보였던 대규모 풀오케스트라 편성

에서 벗어나 챔버 오케스트라로 변신해 색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

아간다. 바로크, 고전, 낭만시대에 걸친 폭넓은 프로그램을 인천시립

교향악단 정한결 부지휘자가 이끈다.

첫 곡인 모차르트 <교향곡 제26번>은 모차르트가 자신의 오페라 <루

치아 실라>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다녀온 직후 작곡됐다. 

이탈리아풍 서곡의 형식을 취해 그 소감을 담아냈으며, 빠름-느림-빠

름의 3악장 구성에 힘차고도 단단한 진행을 보여주는 축제적인 느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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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곡이다. 모차르트 초기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.

이어지는 세 곡은 바로크시대 작품 중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곡들로 

준비되었다. 영화 <친절한 금자씨> OST로도 유명한 비발디의 칸타타 

<그만두어라, 이제는 끝났다> 중 ‘왜 나의 슬픔 외에는 원치 않는가’, 

헨델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곡으로 손꼽히는 오페라 <리날도> 중 

‘울게 하소서’, 헨델의 오페라 <오를란도> 중 ‘내가 싸우겠소’가 

가슴을 울리는 바로크 사운드로 관객들의 감성을 두드릴 것이다. 

특히 정교한 테크닉과 화려한 표현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으며 전 세계 

무대에서 바로크 음악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카운터테너 정

민호의 협연으로 관심을 더한다.

마지막으로는 슈베르트의 <교향곡 5번>이다. 작곡 당시인 1816년 슈

베르트의 일기에 모차르트에 대한 찬사가 남아있을 정도로 이 곡은 

모차르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곡이지만, 모티브의 발전과 관악기의 

기법은 슈베르트 특유의 작곡법들이 여실히 드러낸다. 인천시립교향

악단은 상쾌하고도 발랄한 음악적 특징을 보여주는 이 곡으로 챔버 

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이번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.

챔버 오케스트라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과 다양하게 소통할 인

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<챔버 나이트>는 전석 1만원이며, 초등학

생 이상 관람 가능하다. 문의)인천시립교향악단 ☎032-420-2781

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<챔버 나이트>

 □ 일    시 : 2023년 11월 3일(금) 오후 7시 30분

 □ 장    소 :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

 □ 관 람 료 : 전석 1만원

 □ 관람연령 :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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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공연문의 :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20-2781

 □ 주최/주관 : 인천문화예술회관/인천시립교향악단

[붙임1] 관련 사진

포스터 이미지



- 4 -

인천시립교향악단

지휘 / 정한결 협연 / 카운터테너 정민호


